
LG, Phenol 15만톤 플랜트 건설
Bis phe nol- A 12만톤 플랜트도 … 2000억원 투자 2005년 가동

LG석유화학이 지속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Bisphenol-A와 Phenol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

2005년 상반기 상업생산 예정인 비스페놀-A 일관생산 공장 건설에는 총 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비스

페놀-A와 페놀 생산능력은 각각 12만톤, 15만톤이다.

LG석유화학은 미국 RPP(Resolution Performance Products)로부터 BPA 제조기술을, KBR(Kellogg Brown

& Root)로부터 페놀 제조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비스페놀-A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급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PC(Polycarbonate)의 주요 원료로 매년 2자

릿수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제품이며, 페놀은 비스페놀-A의 주원료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제

품이다.

LG석유화학은 비스페놀-A 생산량 대부분을 국내 최대 PC 생산기업인 LG-Dow Polycarbonate에 판매할 예

정이며, 페놀과 아세톤은 국내외에 공급할 계획이다.

PC는 투명성, 내충격성, 내열성 면에서 다른 수지와의 상용성 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으로 전세계

적으로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다.

LG석유화학은 기존 나프타분해(NCC) 공장에서 생산되는 프로필렌과 벤젠의 고수익 유도품 사업을 전개하

게 됨에 따라 2005년부터 매출이 205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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